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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의 세계는 차원대로 존재한다. 자기가 형성된 대로 각 차원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존재한다.

2. 태 안의 아이의 형체는 달마다 형성되는 것이 다르다. 육계에서도 자기 마

음과 정신이 형성된 대로 육신이 움직인다. 고로 사는 모습들이 각각 다르다. 

영계에서도 자기 영이 형성된 대로 각각 다르게 산다. 

3. 육계에서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형성된 대로 그 혼체도 혼의 세계에서 

형성되어 있다. 혼체가 형성된 대로 영체는 혼체의 의의 영향을 받고 선한 영, 

혹은 악한 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선한 영은 선한 영계로, 악한 영은 악한 

영계로 간다. 형성된 대로 간다.

4. 세상에서 노래하는 자는 그 마음과 정신이 그같이 형성되어 혼계에서도 혼

체로 노래하고, 영계에서도 그 영이 노래한다.

5. 오직 성자의 영을 따라 행해야 육도, 혼도, 영도 제대로 형성되어 모든 의

를 영이 다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6. 세상에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혼체와 영체는 육체가 죽으면 혼체와 영체

가 일체 되어 형성된 대로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성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영으로 형성되면 천국에 가되 그 차원

대로 가고, 하늘에 속한 영으로 형성되지 못한 영들은 사망으로 간다.

7. 육체와 혼체는 혼돈되지 않지만, 혼체와 영체는 영계에서 보면 혼돈된다. 

고로 분별해야 된다.

8. 마귀는 영체로 나타나고, 사람은 혼체가 육체를 쓰고 나타난다. 고로 육체

와 혼체가 하나 되고, 성자와 하나 되어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능히 사탄을 이



긴다. 

9.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혼체끼리 만나 교통하기도 한다.

10. 꿈에 어떤 사람을 봐도 주님이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비유로 보여 주어 

계시하고 교훈한 것이 있다. 고로 꿈이나 혼적 세계에서 그 사람의 혼체를 만

났는지 분별해야 된다.

11. 꿈에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떤 것은 그 사람과 연관이 없어도 이와 같이 이

러하다고 영적 상황을 비유로 보여 주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상대가 되는 그 

사람과 연관이 있어 그 사람을 보여 행하게 하기도 하신다. 

12. 꿈에 혼적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것은 자기에게만 해당되

어 그 사람을 꿈에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상대인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기에 

꿈에 보기도 한다.

13. 인생이 세상에서 살 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여건이 다르듯이, 혼체 세

계도 육체의 반응 세계라서 상황에 따라 수천 가지로 여건이 다르다. 또한 영

계의 법이 있어서 수만 가지로 여건이 다르다. 고로 늘 주님께 물어봐야 그 가

닥을 알게 된다.

14. 전파의 세계는 복잡하다. 이와 같이 영계도 그 삶의 상황이 아주 복잡하

다. 복잡하다는 말은 차원대로 다양하다는 말이다.

15.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다.

16. 주님께 안 물어보고 하면 10년, 100년 가도 모른다. 간절히 물어보아라. 

합당하면 주님이 1차, 2차 가르쳐 주신다. 영계도 공부하듯 배우는 것이다. 전

도할 대상도 주님께 물어보고 행하면 쉽다.



17. 사람을 키울 때도 주님께 물어보고 키우면 실망하지 않게 된다.

18. 사람에게는 육체 - 혼체 - 영체가 있다. 혼체는 영적 상태로 보면 있다. 

그러나 그 형체가 육체와는 다르다. 육체를 혼체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19. 꿈에 혼체를 보는 것이다. 곧 그때 자기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이다. 고로 

혼체의 모습은 자기 심령 상태에 따라 다르다.

20. 자기 마음·정신·생각·행위에 따라 그대로 혼체가 형성된다.

21. <낮>에는 마음·정신의 실상체인 혼체가 육체로 활동하고, <밤>에는 혼체

로 활동한다.

22. 기도를 깊이 하여 자기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가 또렷하면, 혼체도 확실하

게 보이고 혼체의 행위도 확실하다.

23. 혼체급에서만 활동하면 그 수준에 처해 산다. 혼체급의 삶을 통해서 영체

급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의 형상이 좋아진다.

24. 주님은 각 사람의 환경과 위치를 교훈하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혼적 상태

에서 각종으로 보여 주신다.

25. 한번은 내가 있는 장소는 좁은 방인데, 혼적 상태로 보니 내가 넓은 집에

서 살고 있었다. 이상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있

는 환경을 보여 준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실상을 보여 준 것

이다.” 하셨다.

26. 사람의 마음·정신·생각·행실 상태에 따라 주님은 혼적 세계에서 보여 주시

고 깨닫게 하신다. 



27. 자기 육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보여 주거나 말하고 싶다고 

해서 혼적 세계에서 마음대로 통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과 정신과 행실 상태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28. 혼적 세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다. 그 법 속에 들어가서 행해야 된

다. 빈 물레도 륜 속에 들어가서 바퀴를 돌려야 돌아간다. 이와 같이 혼적 세

계도 하나님 법 속에 들어가 합당하게 돌려야 된다.

29. 자기가 마음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면, 꿈에 혼적 세계에 들어가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나, 자기와 잘 통하는 자나, 자기가 만나기 원했던 

자를 보게 된다. 그러나 자기만 보는 것이지, 상대는 자기를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한다.

30. 혼계에서 서로 보고 대화하기도 한다.

31. 꿈에서 서로 보더라도 혼체와 혼체끼리 보는 것이다.

32. 누가 주체가 되어서 보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대개 보고자 했던 자만 보는 

것이 보통이다. 

33. 어떤 사람을 육으로 못 봐서 꿈의 세계인 혼적 세계에서 보려고 기도했더

니 꿈에 그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편지로 너를 꿈에 만났다고 하니, 본인은 

나를 못 봤다고 했다. 자기 급의 영계다. 자기 차원대로 본다. 

34. 심령 기준이 되고 차원이 되는 자만 보게 된다. 


